홀린 쟈오, 사무총장 당선자
국제전기통신연합
홀린 쟈오는 2014년 10월 23일 제 19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UN 산하의 ICT 전문 국제기구다.
1950년 중국 장쑤성 출신인 쟈오는 난징우정통신대학교를 졸업 후, 영국 에섹스 대학에서 텔레메틱스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쟈오는 ITU 사무차장으로 재임하면서 뚜레 전 사무총장을 보좌해 왔다. 인적자원관리, 재정관리, 효율성 제고, 학계분야 ITU 회원국 유치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ITU의 통신표준화국(TSB) 총국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ITU의 표준화 결정 환경 효율화를 이끌어 냈다를 평가를 받는다. 또한 회원국과 부문회원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산업계회원과의 관계 개선 및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쟈오가 사무차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ITU와 여러 표준화 개발 기구 간 국제협력 수준이 향상됐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표준화 격차가 효과적으로 해소되었다.
쟈오 사무차장은 1986부터 1992까지 당시 CCITT의 고위직을 맡았고, 1993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TSB에서 근무했다. ITU-T스터디그룹 카운셀러일 당시 쟈오 사무차장은 ISO와 IEE 등과 같은 국제 기술 기관과의 협력위원이었다. 
쟈오는 ITU에 합류하기 전 중국 우정통신부 소속 설계부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중국 무선통신 표준화, 국가계획에 대한 고위급 회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또한 ITU의 기술 스터디그룹에 중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중국 내 권위 있는 기술 관련 잡지에 주요 기사를 상당 수 기고했으며 1985년 과학 기술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우정통신부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쟈오 사무차장은 현재 아들 한 명과 두 손자를 두고 있으며 ITU 공식 언어 중 세가지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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